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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mplishment value,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three time point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who completed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0, 2012, and 2014. Descriptive statistics used include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 addition, reliability, repeated measure ANOVA, and 

regression results were reported using SPSS stat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the 

longitudinal change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ccomplishment value,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ree time points. Secon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ʼ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differed by gender, but accomplishment value did not.

Third, life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to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was the second most influential

in the three data set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parents' academic attainment, and residential area.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on self-esteem decreased across the three time points, but that of peer attachment increased over

time. Instruc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needs to be more highlighted in Home Economics classes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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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를 알아보

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면서,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Chun, 2014; Heo & Yu, 2012; Kim, 2012; Koh, 2012; 

Moon, 2012). 이와 같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

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이유는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eo(2014)는 행복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모든 일상의 노력은 삶의 최종 이유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우 비과학적인 사

고라고 반박하면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

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였다. Seo(2014)는 

행복 분야의 여러 연구들로부터 얻은 결론은 행복의 절대 조건

은 ‘사람’이며, 이때 ‘사람’이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이다. 또한 Choi(2014)는 논어의 ｢학이｣편을 

인용하면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학생 개개인의 유일성과 독

창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스스

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야말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인 우리나라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

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동안 발달하고 형성되는 것으로 청소년기

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Kim & Lee, 2010), 청소

년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

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노력

해야 한다(Duclos, 2004; Heo, 2014).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은 청소년기 발달특성상 경험하게 되는 발달적 스트레스 뿐 아

니라 대학입시중심의 획일적인 사회와 학교 문화 속에서 지나

치게 학업과 경쟁에 매몰되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다(Lee, 2003).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2014년 어린이･청소

년 행복지수’ 결과(Segyeilbo, 2014)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인식,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

계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삶의 만족도는 높

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Shin, Jeon, & Yoo, 2010), 성취

가치는 학습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태도나 가치를 부여

하는가와 관련되며(Heo, 2014), 특히 학업성취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

로 생각된다. 

  청소년은 가정 뿐 아니라 또래집단, 학교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반면, 부모의 학대와 방

임을 받지만 또래지지나 지역사회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위축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Kim, 2012),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지

지의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aumgardner & Crothers, 2008).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관

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래애착을 매우 중요하게 보

고 있다(Park, 2010; Shim, 2003; Suh & Yoo, 2001). 또한 교

사와의 관계는 단순히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지식 전달의 관계

를 넘어 미래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im & Jung, 2012; Park, 2010).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 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가정교과는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실

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

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자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는 실천교과이다(교육부, 2015).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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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기에 그 기초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매우 중

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의 성취 기준에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9기가01-01]과 

[9기가02-03]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 결

과를 가정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면 가정과교육의 성취기준은 

물론 가정과교육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청

소년의 가족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Cha & Lee, 2014; 

Hyun, Shin & Lee, 2014; Kim & Lee, 2010; Lee, 2014), 체형

인식이나 비만 등과 관련된 변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Chung, 2007; Kim & Jang, 2009; Kim & Kim, 2009; Lee, 

Auh, Jung & Kim, 2012)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탐색되었

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보

았다(Kim & Lee, 2010; Oh, 201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횡단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지된 삶의 단면만을 다루었던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항상 같은 수

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변화, 사고능력의 발달, 대

인관계의 확대, 학업에 대한 부담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

인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전 생애동안 발달하고 역동적

으로 변화하는 변인(Kim & Lee, 2010; Park, 2015)이기에 종

단 연구를 통해 발달 추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가정과교육

과정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한 가정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하

나의 목표로 설정한 가정과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

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

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는 성별에 따라 다

른가? 

  셋째,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

는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은 자기인식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능력 있고, 가

치 있게 판단하는 자아개념이다(Park, 2015).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에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Lee, 2005; Oh, 2010; Park, 2015),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Lee와 Kim(2014)의 연구 등이 있다. 

Lee(2005)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를 살폈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Oh(2010)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

인적 요인(외모만족도, 내외통제성, 역량지각), 환경적 요인(가

족환경, 학교환경)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자아존

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모만족도, 역량지각, 부모의 갈

등인지도, 친구와의 관계였다. 

Park(2015)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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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적,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이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

모 스트레스, 부모 학대 변인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Kim(2014)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청소년기 특성을 개인변인(외상경험, 여가활동, 진로성숙), 

가족변인(가족구조, 빈곤여부, 모취업여부, 부모애착), 학교변인

(성적, 공부압력, 또래애착, 교사애착), 지역사회변인(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감독,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별로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시기의 남학생 특성은 부모애착, 성적, 공부압력으로 나

타났고, 여학생의 특성은 진로성숙, 빈곤여부, 부모애착, 성적, 

공부압력,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 특성으로는 

남학생 집단에서 외상경험, 진로성숙, 부모애착, 성적, 공부압

력, 또래애착, 교사애착, 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위험성에 대

한 주관적 인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Lee, 

2010)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

존중감 등의 개인적 요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핀 Kim & Yun(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

년부터 초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청소년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

율에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Lee(2010)은 중학교 2학년(200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07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종단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삶의 만

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아효능감, 여가만족

도,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

고, 여학생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

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모든 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효능감이었다. 자아효능

감(self-efficacy)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확

신의 정도로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An, Yun과 Lim(2016)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의사결정 나무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

아존중감, 우울, 진로정체감, 주의집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나. 자아존중감과 성취가치

성취가치는 주어진 학습이나 활동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Eccles와 Wigfield(2002, Lee, 2014 재인용)는 기존

의 성취동기, 즉 합리적 행동이론이나 자기효능감 같은 기대요

인만으로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성취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제에 몰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ccles와 Wigfeild(2002, 

Lee, 2014 재인용)의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한 성취가치는 달성 

가치, 내재적 가치, 효용 가치, 비용가치로 구분한다. 달성 가치

는 성취가 주는 주관적인 중요성의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재적 가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효용 가치는 목

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개인의 미래 계획에 얼마나 적합하

고 필요한지를 의미한다. 반면에 비용 가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정서적인 소모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취 가치를 결정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Lee, 2014).

중학생의 학업에 대한 성취가치와 학업성취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 및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핀 Heo(2014)의 연

구에서 중학생들의 성취 가치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

중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취 가치와 학업 

성취 사이에서 다중 매개적 효과를 나타냈다.

서울 및 지방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Choi & Oh, 2010)에서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

다. 특히 학업 성적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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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성취 가치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이 큰 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다.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따라

서 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또래애착은 학자에 따라 

교우관계, 친구관계, 또래관계, 친구애착(Lee, 2010) 등의 다양

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를 살

핀 Lee(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던 친구 애착 변인은 예상과는 달리 고등학교 

2학년에서만 미미한 영향력을 미쳤고, 나머지 학년에서는 그 영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과 Yun(2016)의 연구

에서는 또래애착 중 소외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

율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Cho & Kim, 2016)에

서도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함께 학교생활적

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ang & Moon, 2012)에서 또래애착

이 높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영향력이 

큰 변인(No, Park, Yi, & Park, 2016; Park, 2014)이며, 자아존

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다(Kim, Kim, & 

Kim, 2013; No et al. 2016).

한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을 연구한 

Shin과 Choi(2016)의 연구에서는 중1→중3, 중3→고2의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에 모두 교사-학생 관계가 나타나서 자

아존중감과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Lee와 Lee(2015)의 연구에서는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

중감, 회복탄력성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Jung(2015)의 연구에

서는 자아존중감이 교사애착, 또래애착,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고,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은 자

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또래애착과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

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가정과교육과 자아존중감

가정과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

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

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타인

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기

반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끌어가

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

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특히 가정과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신

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

고 있다. 즉,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의 중학교 1～3학년에는 “[9기가01-01]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

다.”는 성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이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도 

‘[9기가02-03] 의복 디자인의 요소, 자아존중감이 의생활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신체보호 및 자기표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

활을 실천한다.’ 는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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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176 (50.0)

Female 1,175 (50.0)

Academic attainment

     Father
High school and under 1,005 (46.4)

College and over 1,163 (53.6)

     Mother
High school and under 1,340 (61.1)

College and over 853 (38.9)

Residential area
Urban area 2,014 (85.7)

Rural area 337 (14.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의 가족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Cha & Lee, 2014; Hyun, 

Shin & Lee, 2014; Kim & Lee, 2010; Lee, 2014; Lim & Lee, 

2007), 체형인식이나 비만 등과 관련된 변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Chung, 2007; Kim & Jang, 2009; Kim & Kim, 2009; 

Lee, Auh, Jung & Kim, 2012) 등으로 특정변인과 관련하여 자

아존중감을 주로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Lim과 Lee(2007)는 경기도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친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

아존중감의 평균에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

측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달랐다. 즉, 남학생은 또래괴롭힘, 

여학생은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작용방식이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는 결과(Choi & Lee, 2003)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나 또래 애착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Lee 

& Chun, 2012; No, Park, Yi, & Park, 2016; Park, 2014),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성별을 사용한 결과,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 연구(Cho, 2014; Han, 2014) 등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피고, 성별로 그 

특징을 비교하여 가정과교육과정의 개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KCYPS)의 중1 패널 자료 중에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제1차

(2010년), 제 3차(2012년), 제 5차(2014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

년간의 청소년의 심리, 신체, 사회 발달에 관한 조사를 위한 패

널 조사 연구이다. 중1 패널은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이 될 때까지 조사원이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1 패널의 청소년은 2010년 1차년도 

조사 시 원표본 2,351명, 3차년도(2012년) 2,259명, 5차년도

(2014년) 2,091명이었다. 가구연간소득, 거주지, 부모 학력은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그 외 다른 변수들은 자녀가 응답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 50.0%(1,176명), 여학생 50.0%(1,175명)이며, 부 학력

은 고졸이하 46.4%(1,005명), 전문대졸 이상 53.5%(1,163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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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이상이 더 많고, 모 학력은 고졸이하 61.1%(1,340명), 

전문대졸 이상 38.9%(853명)으로 고졸이하가 더 많다. 거주지

역의 경우 도시지역 85.7%(2,014명), 읍면지역 14.3%(337명)

으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정의한 요인과 문항내용을 참고하였고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측정도구는 모두 

4점 척도이다. ‘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

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내

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역산 처리하였고, 모든 척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 수준이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 설

문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2000)에서 개발한 10문항이다. ‘나

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

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

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

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

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으로, ‘*’표한 문항만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나. 독립변인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Kim et al(2006)이 개발한 척도이며 즐

거움, 걱정없음, 행복감에 관한 총 3문항이다. 모두 역산 처리를 

하여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2) 성취가치

  Yang(2000)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54

문항 중 Kim(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성취가치를 다룬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

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

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모

두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또래애착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olen과 Greenberg 

(1987)의 애착척도(IPPA)를 번안, 수정한 Hwang(2010)의 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되었다.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 3항목이다. 구체적

인 문항은 의사소통 항목으로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

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

기한다’ 등이 해당되며, 신뢰 항목으로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

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소외 항목으로 ‘나는 지금

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

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등 총 9문항 중에서 소외 항목을 

제외한 의사소통, 신뢰 2개 항목에 해당하는 6문항을 역산 처리

를 하였으며, 또래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애착 정

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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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of item

Cronbach's α

1st grade of middle 
school (2010)

3rd grade of middle 
school (2012)

2nd grade of high 
school (2014)

Self-esteem 10 .839 .815 .858

Life satisfaction 3 .814 .815 .780

Accomplishment value 7 .893 .889 .875

Peer attachment 9 .814 .796 .833

Relationship with teachers 5 .827 .841 .795

Table 2. Reliabilities of the items

(4) 교사와의 관계

  선행연구를 참고로 Min(1991)이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에서 교사관계를 측정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

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

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조사항목들의 Cronbach's α를 알아본 결과 

<Table 2>와 같이 .780～.893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변수

별로 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을 선택하였다. 성

별은 여학생=0, 남학생=1로 설정하고, 거주지역은 읍면=0, 동

=1로 설정하고,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0, 전문대졸 이상=1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Cho, 2014; Han, 2014; Kim, 2013; 

Park, 2005)에서 청소년의 배경변인을 자아존중감과의 관련변

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성별을 설정한 연구들 

중에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ho, 

2014; Han, 2014), 성별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

(Kim, 2013)가 있어 자아존중감을 성별을 고려하여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Oh(2010)는 지역(소도시, 대도시)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소도시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다소 높았다. Park(2005)

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

으며, Han(2014)은 모의 학력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

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위한 기초통계와 일반선형모형(GLM)을 이

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실

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

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가 성별에 따라 다

른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GLM)을 이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개체 간 요인(Between-subjects)과 개체 내 

요인(Within-subjects)이 통합되어 있는 분할구획요인설계(split 

plot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을 구획변

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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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st grade of middle 
school (2010)

3rd grade of middle 
school (2012)

2nd grade of high 
school (2014) F

M(SD) M(SD) M(SD)

Self-esteem 2,071 2.79(.502) 2.82(.457) 2.90(.449) 55.61***

Life satisfaction 2,076 2.82(.728) 2.85(.674) 2.80(.591) 3.95*

Accomplishment value 2,037 3.06(.571) 2.92(.581) 2.90(.545) 75.23***

Peer attachment 2,075 2.97(.498) 3.04(.453) 3.12(.431) 86.37***

Relationship with 
teachers

2,040 2.71(.658) 2.89(.624) 2.90(.564) 83.41***

*p<.05, ***p<.001

Table 3. Longitudinal changes in variables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을 실증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인들의 종단적 추이

  연구대상자들이 중1, 중3, 고2 시기에 각 학년에서 측정한 자

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4점 만점 리커트 척도에

서 2.71～3.12로 분포되었다. 각 변인들의 수준이 중학교 1학

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보기 위하

여 반복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 통계값과 유의

확률은 <Table 3>과 같으며 모든 변인들이 시기별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자아존중감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55.61(p<.001)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삶의 만족도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

정결과, F 통계값은 3.95(p<.05)로 삶의 만족도가 시기별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취가치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75.23(p<.001)으로 시기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래애착의 시기별 차이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86.37(p<.001)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와의 관계를 시

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F 통계값은 83.41(p<.001)

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종단적 추이의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을 구획변수로 하여 시기별 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개체 간(Between-subjects) 요인은 

성별이며, 개체 내(Within-subjects) 요인들은 중1, 중3, 고2 시

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

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12.38,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시기별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F=55.53, p<.001)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다른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Figure 1>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3개의 시기동안 얼마

나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중1, 중3, 고2 모든 시기에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39.04,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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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S df MS F

Self-esteem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5.22 1 5.22 12.38***

Error 873.06 2,069 .42
Within-subjects effects

Three time points 13.25 1.94 6.84 55.53***

Three time points*gender .15 1.94 .08 .63
Error 493.53 4,004.57 .12

Life satisfaction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29.94 1 29.94 39.04***

Error 1590.66 2,074 .77
Within-subjects effects

Three time points 2.18 1.95 1.09 3.95*

Three time points*gender 1.37 1.95 .68 2.48
Error 1144.97 4,51.76 .28

Accomplishment value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18 1 .18 .33
Error 1,088.62 2,035 .54

Within-subjects effects
Three time points 31.52 1.98 15.89 74.44***

Three time points*gender 5.64 1.98 2.84 13.32***

Error 861.71 4,036.22 .21

Peer attachment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15.23 1 15.23 42.61***

Error 741.03 2,073 .36
Within-subjects effects

Three time points 23.46 1.96 11.96 85.80***

Three time points*gender 2.75 1.96 1.40 10.07***

Error 566.69 4,066.80 .14

Relationship with 
teachers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6.65 1 6.65 11.42*

Error 1,187.97 2,038 .58
Within-subjects effects

Three time points 46.75 1.98 23.38 84.52***

Three time points*gender 4.56 1.98 2.28 8.25***

Error 1,127.29 4,024.39

Table 4. Repeated ANOVA results of variables depending on gender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

해 시기의 주효과(F=3.95,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와 성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취가치의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성취가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효과(F=74.44, 

p<.001)와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13.32,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또래애착의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42.61,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또래애착이 성별에 따

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

효과(F=85.80, p<.001)와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10.0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

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또래애착은 

남녀 모두 시기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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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ngitudinal changes in variables by gender

Note. Three time points: 1, 1st grade of middle school; 2, 3rd grade of middle school; 3, 2nd grade of high school

  교사관계의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11.42,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

의 주효과(F=84.52, p<.001)와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8.25,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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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st grade of middle 
school (2010)

3rd grade of middle 
school (2012)

2nd grade of high 
school (2014)

β β β

Control variables

Gender .01 .04* .05**

Academic attainment of father .01 .02 .01

Academic attainment of mother .06** .00 .04*

Residential area .01 .01 -.00

Personal variables
Life satisfaction .54*** .46*** .44***

Accomplishment value .03 .01 .11*

Relational 
variables

Peer attachment .21*** .29*** .30***

Relationship with teachers .29 .04* .02

R2 .46 .40 .45

F 214.23*** 162.92*** 180.52***

Durbin-Watson 1.94 2.02 2.03
*p<.05, **p<.01, ***p<.001
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Table 5. Longitudinal changes in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Self-esteem

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교사와의 관

계의 경우 남학생은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여학생

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다

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

래애착, 교사관계 등을 성별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본 결과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교사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효과를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취가

치,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

계 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를 알아보

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통계변인은 성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학력, 거주 지역으

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인 성별, 부모 학력, 거주 지역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성별(여학생 0, 남학생 1), 부모 학력(고졸이하 

0, 전문대졸 이상 1), 거주 지역(읍면 0, 도시 1)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중3, 고2 시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의 경우 중1, 고2 시기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 학

력과 거주 지역의 경우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모두 .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

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는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성취가치, 교사관계 순으

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β=.54), 중3(β=.46), 고2

(β=.47) 순으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

년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중1(β=.21), 중3(β=.29), 

고2(β=.30)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는 고2(β=.11) 시기에만 자아존중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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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으며, 교사관계의 경우 중3(β=.04) 시기에만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2

학년 시기에만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만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

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

력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Ⅴ.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을 실증적

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

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

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수준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

교 2학년 시기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시

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즐거움, 걱

정없음, 행복감에 대한 것으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보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높은 역 브이(V) 형태로 나타났다. 

성취가치는 학교 공부가 청소년 자신의 미래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중학교 3학년

과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낮아졌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중학교 1

학년 시기보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높게 나

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중3 시기에 가장 높은 것은 고등학교 입

시가 끝난 이후에 실시한 설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삶의 만족도와 성취가치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낮아지는 것

은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교 공부에 대한 회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

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교

사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고, 또래애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이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Park(201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며,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던 Lee(2010)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삶의 만족

도, 또래애착,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 

(β=.57), 중3(β=.48), 고2(β=.47)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도 중1(β=.15), 중3(β=.19), 고2 

(β=.19)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성취가치는 고2

(β=.12)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

준이 높았으며, 고2 시기에만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

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성적, 친구 애착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Park(2015)의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효능감으로 나

타난 Lee(2010)의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의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한 An, Yun과 Lim(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교육과정에

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며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과 교육 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

대적으로 큰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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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즐겁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많이 포

함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5 개정 실과(기술･가

정) 교육과정에서 중등 가정 부분의 첫 번째 성취기준에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

이 제시된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또래 애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학교 저학년에 집중된 

긍정적인 또래관계형성 활동을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 유기적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저학

년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를 또래 애착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취가치가 높은 중학교 1학년 시기는 물론 성취가치

의 영향력이 큰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취 경

험을 제공하여 주는 교육활동을 가정과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

켜야 한다. 가정과교육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

비생활 등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수업이나 교육과정 

중에 다양한 성취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는 낮고, 또래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가정과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남녀학생의 특성

을 반영하여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또래와의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재구성되고,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되어 학생들의 삶에 도

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정과교육과정에서 남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기관에서 제공한 대규모 종단 

연구의 측정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해석에서도 보다 가정과교육의 정

체성을 강화하여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패널 조

사의 제한된 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

째,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으로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각 시점간의 평균 차이를 알 수는 있으나 시점간의 변화 경향이

나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알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하는 가정과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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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을 실증적이고 종단

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중다회

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수준이 각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둘째,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β=.57), 중3(β=.48), 고2(β=.47)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

착도 중1(β=.15), 중3(β=.19), 고2(β=.19)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성취가치는 고2(β=.12)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고2 시기에는 성취가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수업과 활동이 보다 많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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